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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좀머씨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관찰자 시점에서 
내용을 서술한 점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아 좋았다.

한줄평 유일하게 좀머씨의 말에 귀 기울여준 사람의 좀머씨 관찰 일기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

'그까짓 코딱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내가 불과 몇 분 
전에 일생을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던가!'

'사진에 좀머 아저씨는 검은색 머리에 숱이 많았고, 집요한 눈빛과 입술에는 확신이 차고 
거의 뻔뻔스럽게까지 느껴지게 만드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처음으
로 좀머 아저씨의 온전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막시밀리안 에른스트 에기디우스 좀머.'

'그러다가 신문이 누렇게 변색되기 전에 좀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는 수그러졌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그를 그리워하지는 않았다.'

'리들 아줌마는 아저씨의 몇 가지 물건들을 지하실의 한구석에 몰아 놓았고, 그 방을 여름 
행랑객들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아줌마는 그런 사람들을 <여름 행랑객>이라고 부르지 않
고, <여름>이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도시 사람들> 
혹은 <여행객>이라고 불렀다.'

감상

 제목은 <좀머씨 이야기>지만 시실 소설 속에서는 '좀머씨 이야기'의 비중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좀머씨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에피소드 속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늘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좀머씨가 등장한다. 이러한 점은 철저한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목에 대해 의문이 들기보다는 쉽게 수긍한 것 같다. 
 그러나 관찰자는 좀머씨가 왜 매일 그렇게 걸어다니는지에 대해서는 묘사만 할 뿐, 그 이
유에 대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소문만 언급할 뿐, 개입하지 않는다. 이 
책이 쓰인 배경이 제 2차 세계대전 후인 것과 소설 속의 좀머씨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전
쟁이나 그와 관련된 잔혹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회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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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관찰자는 좀머씨가 자살할 때 그것을 관
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묵인했다기보다는 좀머씨의 "그러니 제
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라는 말에 유일하게 존중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관찰자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좀머씨에 대해 무성한 소문들을 만들어낸다. 
좀머씨가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매일 그렇게 밖을 걸어다닌다던가, 좀머씨의 묘연한 행방에 
대해 미쳤다던지, 길을 잃어버려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았을 것이라던지, 다른 나라
로 이민을 갔을 거라는 등 그에 대해 멋대로 생각하고 말한다. 이 작품이 인간 소외를 다
룬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좀머씨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일 것이다. 좀머씨가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소외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